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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경위 

주동리와 화봉산의 암각문은 가집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펑팔경을 중심 

으로 암각문을 조사하던 중 최종규 문화원장의 제보로 이들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 

데 ,확인 결파 화서학파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과 관련된 자료였다. 시대나 성격상 

앞의 자료와 거리감이 있고, 더욱이 한국근대사에는 전적으로 문외한이었기에 별로 

관심을을 두지 않았었다 이후 3년띠 지난 뒤에도 현장자료만을 확보한 상태메서 진 

척이 없었다 금번 이 책자를 간행함에 있어 겨우 정리하였으나, 무리가 없지 않다 

1993년 이래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거듭하였는데, 추동리 암각문은 처음 조사 

때보다 훼손상태가 심하여 보존 대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둘러 이들 자료를 정 

리하는것도그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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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리 ·화봉산 암각문의 

역사적 배경 

추동리와 화봉산의 암각문판 조선말기에서 개화기 전후하여 활동한 

화서학파(華西學派)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화서(華西) 이항로 

(李桓老)와 그의 문인이며 포천 출신인 최익현(崔益鉉)·유기일(柳基--) 

퉁이 그들의 주자자학적 세계판과 척사위정(투邱衛:IE)의 결연한 의지를 

새겨 놓은 것들이다. 이 암각분 자료는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이 포 

천지역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우선 

기존의 연구업적을 통해 화서학파의 척사위정론과 항일의병활동 양상을 

대략 살피기로한다,7 

73) 화서학파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상사연구회에서 펴낸 『조선유학의 학파들』 , 

(예문서원, 1996)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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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서 (華西) 이항로(李펄老)의 학행 

화서 이항로는 1792년 경기도 양근(지금의 양평군) 벽계리에서 태어났 

다 1868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 벼슬이 제수되 

었으나, 한 번도 현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기호 노론의 후예로서 학 

통과 도통을 이은 대표적인 학자였다. 먼저 그의 학통은 『학문도통연원 

도(學問道統淵源圖)』에 의하면 송시열(宋時列)과 같은 시대의 인물인 이 

단상(李端相)으로부터 연원하여 김창흡(金昌옳), 김양행(金亮行), 이우신 

(李友信)으로 이어져 내려옹다. 그의 이러한 학통은 다소 미미한 점이 없 

지 않다. 반면 도통의 전승은 뚜렷하다. 그의 학행(學行)을 이해하는데도 

더욱 도움이 된다. 

그는 일찍이 33세 때 (1824년) 선조(宣祖)의 어펼(細筆)과 송시열의 친 

필이 새겨져 있는 경기도 가평군의 조종암(朝宗嚴)을 찾아 숭명멸청(옳 

明滅淸)의 존화의리(尊華義理)흙 가슴 속에 새겼으며, 45세 때 (1잃6)는 

청주 화양동에 있는 송시열의 묘와 만동묘(萬東蘭)를 참배하였다. 만동 

묘는 임지왜란 때 명나라 군대콸 파견한 명의 신종(神宗)을 기리는 곳이 

다. 그가 열렬히 흠모하였던 이는 바로 송시열이었다. 그는 도통의 줄기 

를 공자(孔子)-주자(朱子)-송자(宋子)로 잡을 정도였다 그는 공자의 춘 

추대의(春秋大義)와 맹자의 의리지사(義理之짧) 또는 벽이단(關異端), 

그리 고 주자의 노불변척 (老佛辦~)과 『통감강목(通鍵網 目 )』 등을 통한 

“존화양이(尊華揚훗)”의 대의를 도학적 맥락으로 삼았다. 

이러한 도통은 그의 여러 저술에서도 나타난다‘ 저술은 자신이 직접한 

것도 있고 아들이나문인들을 시켜 면찬케 한 것도 있다. 송시열의 『주자 

대전차의(朱子大全劉疑)』를 이어 장남 아준(李埈)에게 『주자대전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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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大全集劉)』를 편찬케 하였다. 그의 문집인 『화서집(華西集)』에 그 

의 기호 노론의 학통과 도통을 잇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여 있다. 

그는 벽이단론(關異端論)을 바탕으로 몸소 척사위정(투邱衛正)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75세 때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고종은 좌의정 

김병학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에게 송정원동부숭지를 제수하게 된다. 그 

러나 그는 여 러 문인들을 대통하고 직접 서울로 가서 노쇠함을 이유로사 

직소를 올렸다. 다시 공조참판에 제수되자 또 사직소를 올혔다. 그러면 

서 사직소의 내용에다 현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이후 이것을 발원처로 하여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통과 의병 

운동이 전개되었다. 

2) 화서학파 문인 

이항로의 뒤를 이은 화서학파는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 

지 조선 주자학의 최후·최대의 면모를 장식한다. 그의 문하중 대표적인 

인물로 김평묵(金平默)·유중교(柳重敎)·최 익 현(崔益鉉)·유인석(柳購錫) 풍 

을 들 수 있다. 김평묵의 뒤를 잇는 이들로 최익현·홍재구(洪在龜)·유기 

일(柳基一) 등이 있으며 유중교의 뒤를 잇는 이들로 이근원(李根元)·유 

인석·유중악(때ll重폼)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자학설과 주자학적 세계관 

을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낸다. 

김평묵(1819-1891)은 포천에서 청풍 김씨(淸風金1*;) 성양(聖養)의 아 

들로 태어났다. 24세 때 화서의 문하에 나아가 수제자의 위치에 섰다 병 

인양요 때 유중교와 함께 스숭 이항로를 모시고 상경하였으며, 척사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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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소에 적극 가담하였다. 「영남만인소(領南萬A流)」의 소수(節首) 이 

만손(李陳遊)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나주의 지도(智 

島)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저찰로 『이정전서집의(二程全書集疑)』 『근사 

록부주(近思錄附註)』 동을 편찬하였으며, 화서 이항로에 관련한 여러 책 

을 편집하였다 

유중교0832-1893)는 서울에서 고홍 유씨(高興柳民) 조(題)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와 충북 제천 장담으로 이사해 살았 

다. 화서의 문인으로 김평묵에게도 수학하였다. 김평묵 만큼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최익현(1잃3-1906)은 포천에서 경주 최씨(慶州崔民) 대(뿔)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화서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제주도로 유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생 끊임없는 상소와 강고한 척사위정 ·의병 운동으로 점철되 

었다. 만동묘와 서원 철폐 반대, 원납전 중지, 당백전의 혁파 둥을 강하게 

주장하였는가 하면,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지자 도끼를 들고 궐문 앞에 엎 

드려 척화소를 올린 것은 유명한 일이다. 1906년 이후로는 의병 운동으 

로 전환하여 적극 이끌어 갔다. 대마도에서 74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 

다’ 
유인석 (1842 1915)은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에서 고홍 유씨 중곤(重坤) 

의 아들로 태어나 만주 땅에서 죽었다. 14세 때 화서의 문하에서 수학하 

였다 그의 활동은 의병 운동까에 두드러진다, 1895년에는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충주·제천 둥지에 활약하다가 실패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에 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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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원동과 의병활동 

화서학파의 운동과 철학은 모두 r벽이단론(關異端論)」을 이은 척사론 

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서까 주장한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 

다(尊華鍵훗)”는 춘추의리(春秋義理)는 그들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다.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康史合編網 덤 )』은 춘추 의 례에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화서학파의 역사관을 잘 보 

여준다. 

화서학파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은 개항을 전후하여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째 시기는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거쳐 대원군의 쇄국정책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항로가 직접 참여한다, 

이항로는 사직소의 내용 가운데 자신의 현실인식과 내수어양책을 제시 

한다. 그는 화이론(華奏論)의 입장에 서서 서양언을 윤리도덕이란 조금 

도 없고 오직 물질적인 것과 성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오랑캐요, 그만도 

못한 짐숭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양의 물품을 사치품으로 이해하고, 그들 

과 통상하면 우리 경제를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시기에는 화서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평묵과 홍재구가 중심이 된 「병자연명유소(며子聯名備流)」와 최익현 

의 r지부복궐척화의소(持쭈代關투和議節)」가 있다, 이 당시의 척사위정 

운동은 일본과의 개국통상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배척 대상은 일 

본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서학파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 

로 맞서게 되었다. 

셋째 시기에는 김평묵의 제자이자 사위인 홍재구와 홍재학(洪在錯)이 

올린 r관통연명유소(關東聯名f需流)」 사건이다. 김평묵은 이 때문에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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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도로 유배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척사위정운동은 전국적 

인 유생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척사위정 운동은 1890년대 중반 이후 의병운동으로 전개 된다. 

의병 운동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충의정신에 입각하여 외적의 

침략에 자발적으로 항쟁한 군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의병운동은 을미 

사변과 단발령 등의 개혁에 항거하여 발발하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 체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의병 운동이 참여하였다. 1909년 군 

대해산 이후에는 해산당한 병사와 평민, 의병진까지 합세하여 일본과 맞 

서는 범국민적인 대일본 전쟁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화서학파의 문인인 유인석과 최익현의 의병 활동이 돋보인 

다. 이들은 1906년 이후 상소에서 의병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의병운동에서도 존왕적 성격은 벗어나지 못하였다. 

2. 화서학파 문인틀이 남긴 ‘앞각푼 

화서학파 문인들이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둥지에 남긴 암각문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 먼저 화서 이항로가 척사위정의 뜻을 다짐하는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가평군의 조종암(朝宗嚴)에 각자된 암각문이었다. 

그는 33세 때(1824년) 션조의 아필과 송시열의 친필이 새겨진 조종암을 

찾아 숭명멸청(몇明滅淸)의 존회의리(尊華義理)를 가슴 속에 새겼다. 조 

종암에는 선조의 어펼인 「萬析必東」 「再造灌웹」과 효종이 이경흥(李敬 

興)에게 준 r 티흉道遠 至痛在心」의 암각문이 있다. 뒤의 자료는 송시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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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암의 암각문 

글씨이다 45세 때 찾은 화양계곡에는 명나라의 신종(神宗)이 쓴 r非禮

不動」이라는 암각문이 있다. 

화서가 거주하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여문리 벽계마을에는 화서가 

새겨 놓은 암각문이 여러 점 현전하고 있다. 사당 앞 바위에는 전변에 

「靈月좋」라 전서로 크게 새기꼬 왼편에는 작은 글씨로 「莫遭微雲 點績

練光 極虛極明 以配太陽」이라 새겨 놓았다. “작은 구름을 보내어 말은 

빛을 얼룩지게 하지 말라. 지극히 텅비우고 밝게 하여 태양에 짝하게 하 

리니”라는 뜻이다. 이밖에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의 문집에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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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비봉산 암각문 ‘ 제월대 암각문 

위의 암각문은 화서가 정미 

년CT未年; 1847) 여름에 직접 

써서 새겨 놓은 것이다. 화서 

는 이밖에도 벽계 집 주변의 

기암괴석에 이름을 붙이고 각 

자(刻字)해 놓았다. 참고로, 

옆의 암각문은 안성읍 비봉산 

장군암에 새겨진 자료인데, 

1873년(고종10)에 제작된 것 

이다. 화서학파의 한 사람인 

강복선(姜復善)이 쓴 것을 각 

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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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동려 암각문 

추동리의 암각문은 창수면 추동리에 있다. 포천읍내에서 32.5번 지방도 

를 따라 창수면쪽으로 추동2리에 이르면 고일리로 들어서는 입구에 r추 

동1교」 다리가 있으며 바로 겸에 이 자료가 방치되어 있다. 다음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2개의 바위에 각자한 것인데 1993년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는데 1997년 1월에 확인할 당시는 거의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처음 조사 당시에도 최종규 문화원장님의 제보에 

의하면, 바위 1개가 더 있었는페 공사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암각문이 있었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바위 2개에 각자된 

3개 뿐이다. 편의상 암각문의 내용에서 발훼하여 〈華西帶銘〉 〈華西書

手銘> <式聞>라 지칭하기로 딴다. 이 자료들의 제작 연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병엔양요m뼈년) 이후에서 선미양요(1871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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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조사 당시의 전경 

‘ 1 997년 조사 당시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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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 1) 화서 대 명 (華西帶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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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1> r화서대명(華西帶銘)」은 암각된 명문(銘文)에서 필자가 편 

의상 지칭한 명칭이다. 이 암각문은 화서 이항로가 제자 최익현·유기일, 

아들 이승응(李承鷹)과 연명해서 새겨 놓은 것이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 가 20cm × 25cm, 작은 글씨 가 15cm × 20cm 정 도이 다. 내용은 송대(宋 

代)의 대표적 인 유학자 주돈이(周敎願)·장재(張載)·정자(程子)·주자(朱子) 

의 인품과 학문적 특징을 집약해 칭송한 것이다. 

周幾張據 주돈이의 기멸(機密), 장재의 예비(據備) 

程一朱直 정자의 전일(專一), 주자의 방직(方直) 

주돈이는 염 계(輝漢) 선생으로 일컬어지며, 『태극도설(太極圖說)』 『통 

설(通說)』 등을 저술해 이기희-(理氣學)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정호(程 

顯)·정이(程願) 형제는 그의 제자이다. 장재는 횡거(橫葉) 선생으로 불려 

지는데, 기(氣)에 의한 우주 구성, 기질을 변화시키는 수양론(修養論)을 

주장하여 주자에 게 큰 영 향을 미 쳤다 저술로 『동명(東銘)』 『서명(西銘)』 

등이 있다. 정자(程子)는 정호(程顆)·정이(程願) 형제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정호는 명도(明道) 선생으로 흔히 불려지며, 우주의 본성과 사람 

의 성(性)이 본래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이는 이천(伊川) 선생 

으로 불려진다. 『역경(易經)』 『춘추전(春秋傳)』 등을 저술하였으며, 처음 

으로 이기(理氣)의 철학을 제땅하여 유교 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 

였다. 주자(朱子)는 주희(朱흉)를 지칭한다. 경학(經學)에 정통하여 송학 

(宋學)을 주자학이라 칭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친 학자이다. 『근사록(近思錄」)』 『시집전(詩集傳)』 『통감강목(通鍵網目)』 

논어·맹자의 집주(集注) 등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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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송대 유학자들은 바로 성리학(性理學)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영역 

을 개척한 이들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은 이들의 업적을 근간으로 한 것 

이다. 화서학파는 우리나라 주자학의 최대, 최후의 학파로 이들의 학통 

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존왕양이(尊王癡奏) 

위정척사(衛正투%)의 명분은 여기서 근원한다. 

〈자료4:2> 화서서수명(華西書手銘) 

다음 <자료4;2>는 화서 이항로가 직접 쓰고 새긴 것이다. 앞의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했을 것으똥 본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24cm × 

24cm, 작은 글씨 가 15cm × 20cm 정 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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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 2) 화서서수명 (華西렬手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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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화서 이항로의 성품과 학문적 자세를 시사하는 자료이다.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地海力量 땅을 지고 바다를 넣을만한 힘과 도량을 기르고 

絲毛細究 실과 터럭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탐구할 것. 

위의 내용중 ‘地海’는 ‘地負뼈海’에서 온 말로, “땅을 지고, 바다를 넣을 

만큼 광할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화서 이항로가 평소 제자들을 가르치 

며 지표로 삼았던 글귀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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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3) 식여(式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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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면암 최익현이 써서 새겨 놓은 것이다. 앞의 두 자료보다는 

나중에 제작했을 개연성이 짙다. 스승인 화서의 글씨를 새겨 놓고 이 암 

각문 주위를 오가는 이들로 하여금 경의(敬意)를 표하도록 하기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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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것이다. 글씨의 크기는 륜 글씨가 30cm X36cm, 작은 글씨가 15cm 

× 35cm 정도이다. 현재는 도화 공사로 인해 거의 매몰될 직전에 처해 

있다. 보존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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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봉산 암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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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산(花뿔山)은 화산(花山)이라고도 한다.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방 

축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182m이다. 백사(白沙) 이항복(李J直福) 선 

생의 신위를 모신 화산서원(花山書院)이 이 산기숨에 있다. 화산서원 뒷 

편에 마을이 있고, 산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 절이 있다. 이 절을 끼고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변 화봉산의 8부 능선 쯤에 병풍을 둘러치고 자 

리를 편듯한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바위에 화서 문인들의 필적을 새긴 

암각문 3점이 있다. 

화봉산의 암각문 자료는 구체적으로 조성 연대와 조성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 부분 좌우에 각각 화서문인들의 

척사위정의 결의를 새겨 놓고는 좌측에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 

록해 놓았다. 좌측의 자료에 “이승웅(李承鷹)·이유선(李格善)이 이규용 

(李圭容)·나유영(羅有英)·안항선(安桓善)·조세옥(趙世玉)을 이끌고 와서 

화표석(華表石)에 큰 글씨 20자를 새겼으며 이는 유기일(柳基一)이 쓴 

것이다”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조성 연대는 계사년(쫓E年) 봄, 즉 

1893(고종30)이 다. 「화표석」이라는 명칭은 암각문 자료 r平陽華表」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자료5: 1 > 화표석(華表石)(1) 

이 자료는 중앙부 우측 하단에 새겨져 있다. 화표석(華表:fi)은 바로 이 

자료와 좌측에 새겨진 <자료5;2>를 함께 지칭한 것이다, 글씨 한 자의 

크기는 33cm × 42cm 정도이다. r平陽」은 요(뚫)임금 시대의 도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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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표상이기도 하다 흔히 태평성세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 

다. 「華表」는 요임금 시대 때 위정자(寫政者)에 대한 불만이나 비방을 

백성들이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로 등에 세워 놓았던 표목(表木)을 

말한다. 벡성들의 언로(름路)를- 열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요즈음의 민 

원고발카드나 대자보 같은 것이다 여기서 「平陽華表」는 요임금 시대 

의 표석, 즉 백성들의 언로를 표상한다. 화서문인들이 이같은 글귀를 

새겨 놓은 뜻은 바로 그들의 척사위 정의 지표를 결연히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대의 위정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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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표석 ( 1 ) 

• 글씨크기 :33cm × 42cm 
• 글씨, 柳基-

〈자료5 2) 화표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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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표석 (2 ) 규모 

• 글씨크기 

(大) 24cm × 24cm 

(小) gem × 1 Qcm 

• 글씨 ,崔益鉉 

이 자료는 화서학파의 주자학적 세계관과 척사위정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大明」은 명나라를 높여 부른 말이다. 「永

屬」은 명나라 영명왕(永明王)이 16년간(1647-1662) 사용한 연호이다. 이 

화표석의 내용을 풀이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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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天地 위대한 명나라의 천지요 

永層日月 명나라의 해와 달이네 

祖흙學孔 요임금을 조종으로 공자를 배워서 

敬勝百% 삼가 온갖 사꽉함을 이기자. 

전반부에는 숭명(쏠明)의 정 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후반부에는 

주자학적인 척사위정의 지표가 나타나 있다. 뒷부분에 “계사년(1893 봄 

에 최익현이 유기일을 위해 쓴다”는 기록이 있어 조성 연대와 글쓴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료5 .3) 화표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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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크기 ‘ 12cm × 12cm. • 글씨 , 柳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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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3>은 중앙부분 좌우에 새겨진 〈자료5;1> 〈자료5;2>를 각자 

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비로소 화봉산의 

암각문 자료가 화표석(華表石)으로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에 

서 보듯이 화표석은 화서의 아들인 이숭응(李承鷹)·이유선(李格善)이 이 

규용(李圭容)·나유영 (羅有英)·안항선(安桓善)·조세옥(趙世玉)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다 각자한 것이다. 끝부분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기일이 기록 

한다고 하였다 가로·세로 164cm× 193cm 크기의 면적에 각자하였는데, 

글씨 크기는 12cm × 12cm 정도이다. 

이자료는 백로주 지역의 북신석(北辰::0)에 각자된 내용과 직접 관련을 

갖는다. 이승응·나유영·조세옥은 북신석의 암각문 조성에도 관여한 인물 

이다. 

이 밖에 「一心岩」이라는 암각문 

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뒤에 누군 

가가 별도로 각자한 것으로 보인 

다. 참고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화서 이항로(李’펠老)의 사당 주변 

에 r_柱岩」 이 라는 암각문이 있는 

데, 이것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 그 

렇다변 화서의 문인이나 이들의 

사정을 잘아는 식자층에서 각자하 

였을 가능성이 짙다. 

/ 
./ 




